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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modern succession and reinterpretation of 
brand identity through the case of Balenciaga design presented by Demna Gvasalia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design collection, and design review analysis. The 
design collection analysis was conducted from 2016 F/W to 2020 F/W, when Demna 
Gvasalia commenced responsibility for the Balenciaga collection. A total of 12 articles 
from overseas fashion magazines and newspapers were analyzed. A modern reinter-
pretation of Demna Gvasalia’s Balenciaga design is as follows. First, he introduced 
luxury mode to reflect a sense of the times and introduced luxury street looks based 
on street and sports sensibilities, showing various styles without specific concepts. 
Second, by sharing universal sensibilities based on pragmatism, he proposed an 
easy-to-wear outfit for daily life to demonstrate the everydayness of fashion. Third, 
as a new exploration of traditional structural beauty, the design of Cristobal Balenciaga 
was reinterpreted through the conversion of items, overlapping outfits, and the 
introduction of high-tech technologies. Fourth, by taking a conceptual approach to 
fashion, he has renewed the spirit of experimentation and modernity shown by Cristobal 
Balenciaga. Fifth, with the presentation of a new icon, new styles of sneakers such 
as Triple S and Speed Runner are presented as new icons. He inherited the original 
mindset and creative approach of the house's founder, Cristobal Balenciaga, and 
reinterpreted it from a contemporary street sensibility and pragmatic perspective.

Keywords: Cristobal Balenciaga(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Demna Gvasalia(뎀나 바잘
리아), fashion house(패션 하우스), creative director(크리에이티브 디렉터)

I.� Introduction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커뮤

니케이션 도구이다. 아이덴티티를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식상하다는 인상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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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아이덴티티를 무시한 디자인은 브랜드의 정체성

에 혼란을 주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시장의 속

성상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하면서 

생존을 위해, 브랜드의 발전을 위해 사회상과 소비자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브랜

드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패션 하

우스(fashion house)나 메종(maison)이라 하는데, 이는 

‘집’을 뜻하는 말로, 오랜 역사와 전통, 유산과 창작을 

보유한 명품 브랜드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는 단어라 

할 수 있다(Gu, 2016).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창업

자인 디자이너가 패션 하우스를 일으키고, 이를 이어

서 고용된 디자이너들이 활약해 왔는데, 최근엔 브랜

드 디자인의 전반적인 과정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총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활약

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의 글로벌 명품시장

은 주 소비층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

대가 새로운 명품 소비자군에 포함되면서 보다 젊고 

감각적인 제품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글로벌 명품브랜드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

어를 지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여 변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시대상에 맞

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사례가 많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검증

된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유명 디자이너를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로 영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디자이너나 해당 브랜드 내의 무명 디자이

너를 과감하게 영입하고 있는 추세이다(Her & Chun, 
2017). 이는 젊고 새로운 디자이너를 영입하여 브랜드

의 정통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동시대의 사람

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젊고 새로운 감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가장 중요

한 덕목이 되고 있다. 
발렌시아가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베트멍을 이끌

고 있던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를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로 영입하였고, 새롭게 변화된 디자인으로 
언론의 주목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발렌시아가 

브랜드는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이후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니콜라스 게르키에르

(Nicolas Ghesquiere)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브랜

드의 부활을 이끌었고, 뎀나 바잘리아가 2016년부터 

수석 디자인을 맡으며 제 2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 발
렌시아가는 영국 패션 플랫폼인 리스트(Lyst)가 검색

량, 판매 데이터, 페이지 뷰를 집계하여 매긴 순위에

서 2019년 3분기 최고 인기 브랜드 2위로 선정되는 

등 대중적인 인기와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리뉴얼에 성공했다고 평

가받는 뎀나 바잘리아가의 발렌시아가컬렉션 분석과 

디자인에 대한 언론 분석을 통하여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현대적 계승과 재해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브랜드 헤리티지에 의해 형성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변화하는 동시대적 감성과 접목시킨 디자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대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브랜드 디자인 기획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디자인 컬렉션 분석, 

에디토리얼 기사 분석을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고찰

에서는 발렌시아가 하우스를 이해하기 위해 설립자인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와 그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

았다. 둘째, 디자인 컬렉션 분석은 2016 F/W부터 2020 
F/W까지 뎀나 바잘리아가 발표한 발렌시아가 컬렉션

을 디자인의 주요 요소인 컬러, 소재, 실루엣, 아이템,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에디토리얼 기

사 분석은 구글에서 2020년 4월~5월까지 ‘Cristobal 
Balenciaga & Demna Gvasalia’를 검색어로 검색된 

해외 전문 패션잡지와 신문의 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순 보도기사나 특정 시즌의 컬렉션 리뷰, 
브랜드 홍보 기사 등을 제외하고 크리스토발 발렌시

아가와 뎀나 바잘리아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디자이너

에 대한 평론이 주를 이루는 에디토리얼 기사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보그(Vogue), 뉴욕타임즈(NYtimes), 
어나더매거진(Anothermagazine), 데이즈드 디지털

(Dazeddigital) 등에서 총 11편의 영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디자이

너의 디자인 특징을 묶어서 정리하면서 중심 키워드를 

찾았고, 컬렉션 분석과 기사 분석 내용을 토대로 종합

하여 뎀나 바잘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가 디자

인의 현대적 계승과 재해석의 내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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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ristobal� Balenciaga’s� Design

1.�Cristobal� Balenciaga’s� design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는 1895년 스페인 북부 태

생으로, 1917년 처음 자신의 부티크를 열고, 1968년 

은퇴하기까지 완벽한 드레스 메이커로 활동하였다.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쿠튀리에로 ‘가위의 

마술사’, ‘패션계의 법왕’이라 불리었으며, 특히 모던

하면서도 구조적인 단순성과 기하학적 구조미를 강조

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불필요한 장식을 절제하면

서 특유의 실험정신으로 독창적인 형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발렌시아가는 20세기를 대표하

는 위대한 쿠튀리에로 샤넬은 그를 진정한 쿠튀리에

라고 하였고, 디올은 우리 모두의 마스터(master)라고 

칭송하였으며, 보그 편집자였던 다이아나 브릴랜드

(Diana Vreeland)는 살아 생전 가장 위대한 드레스 메

이커라고 평가하였다(Ahmed, 2017). 
발렌시아가는 디자인 스케치에서 패턴, 재단, 봉제

까지 옷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쿠튀리에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디자인을 완벽

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 의상 디자인에 있어 선과 색

채, 장식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강

조해서는 안된다고 한 그의 디자인 철학에서 알 수 있

듯이(Kim, 2007), 조형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디자인의 포인트가 잘 드러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는 당시 유행했던 가는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의 

전형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

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감을 제시하였다. 그는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후프나 패티코트 등에 의존

하지 않고 소재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였으며, 형태감

을 잘 살릴 수 있는 더블페이스 울, 오토만 실크, 산퉁

실크, 가자, 파이유 등의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Kim, 
2007). Kwak(2009)은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서 보이

는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를 ‘볼륨 미니멀의 심플리시

티’라고 규정했는데, 실루엣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형

태가 여성의 인체 위에 완만한 볼륨감을 형성하여 우

아하면서도 모던하다고 하였다.
발렌시아가는 특히 여유 있는 사선의 등 라인을 통

해서 유동성을 주었고, 디자인의 포인트를 앞이 아닌 

뒤에 두는 신선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앞면은 피트되

면서 뒷면에 여유가 있는 세미 피티드 슈트는 혁신적

인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Fig. 1), 볼록한 코쿤 코트

와 색 슈트(Fig. 2), 벌룬 라인 드레스 등은 전형적인 

실루엣을 깨뜨리는 새로운 실험이었다(S. N. Kim, 
2019). 1950년대 말 발표된 베이비 돌 드레스(Fig. 3)
는 풍성한 볼륨으로 여성의 인체 라인을 모호하게 표

현하였으며, 1960년대 말 발표된 드라마틱한 형태감

을 지닌 엔벨롭 드레스(envelope dress)(Fig. 4)는 추상

적인 실루엣의 정점을 찍는 것이었다(V & A, n.d.). 
또한 발렌시아가는 소매 형태를 탐구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소매를 선보였다. 가느다란 팔과 팔찌를 돋

보이게 하는 7부 길이의 ‘브레이슬릿 소매(bracelet 

<Fig.� 1> Semi-fitted suit 
(1950) 

Reprinted from 
Golbin. (2006). p.75.

<Fig.� 2>�Sack suit 
(1955) 

Reprinted from 
Miller. (2007). p.143.

<Fig.� 3> Baby doll 
evening dress (1958) 

Reprinted from 
V & A. (n.d.). 

https://www.vam.ac.uk

<Fig.� 4>�Envelope dress 
(1967) 

Reprinted from 
V & A. (n.d.).

https://www.va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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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ves)’는 그의 시그니처와 같이 유명하며, 몸판과 

균형을 이루면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멜론 

소매, 파고다 소매, 바이어스 소매, 배트윙 소매, 기모

노 소매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는 디자인의 포인트 역

할로 손색이 없었다. 또한 여성의 아름다운 목선을 강

조하는 데콜테 라인의 네크라인이나 쇄골을 감추는 

칼라 없는 네크라인으로 목을 길고 가늘어 보이게 하

는 착시효과를 주었다(Kim, 2007). 
한편, 형태지향의 구조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지

만, 비즈, 플라운스, 프린징 장식 등과 같이 화려한 스

페인의 장식요소를 활용한 디자인도 발표한 바 있는

데, Kim and Park(2014)은 발렌시아가 디자인에서 자

주 나타나는 구조적인 형태와 비비드한 컬러는 스페

인 취향의 웅장성, 생동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 보았다.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그의 작품은 그의 사후

에도 수차례 추모 전시회나 회고전으로 재조명된 바 

있다. 2017년 영국의 V & A 뮤지엄에서는 발렌시아

가의 대표 작품들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 구조를 탐

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V & A Museum, 2017). 그의 작품은 비단 과

거에 머물지 않고 후대 디자이너들에게 끊임없이 탐

구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재조

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Design� characteristics�of�Cristobal� Balenciaga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에 대한 에디토리얼 기사분

석을 통해 그의 디자인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에 대한 여러 기사에서 

그의 디자인을 언급하면서 등장한 내용들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정리하였고, 여기서 중심 키워드를 

찾은 후, 이를 토대로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인정신을 토대로 한 거장으로서 ‘예술적 

귀재(master artisan)’라는 평가가 두드러졌다. 흔히 20
세기를 대표하는 쿠튀리에로 평가받는 그의 패션사적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벽한 테일러링(masterful 
tailoring), 유일한 디자이너(the only designer)’라는 찬

사로 표현되고 있으며 ‘마스터(master), 천재(genius), 
신성(divinity)’ 등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아한 볼 가운과 구조적인 디자인의 다양한 슈트 디

자인 등에서 이러한 평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인정신에 입각한 거장으로서의 평가가 지

<Table� 1> An evaluation of the Cristobal Balenciaga’s design by the analysis of the articles

Key expressions by article analysis Key words Design 
characteristics Sources

․ A genius / the only real designer/ 
․ The master of us all/ a master of cut and 

proportion/ masterful tailoring
․ Master for inspiration in cut, shape and materials
․ Divinity in creating the perfect sleeve

․ Master
․ Genius
․ Divinity

Master artisan
Hutton (2020)
Solomatina (2016)
V & A (n.d.)

․ A skill for clean but pronounced silhouettes / play 
with silhouette

․ Obscuring the form of the female body
․ A sculptural use of volume/art and sculpture
․ Pioneered new shapes never before seen
․ Bold architectural shapes

․ Sculptural
․ Architectural
․ Silhouette

Sculptural design
Moat (n.d.)
Sunnucks (2017)
Ahmed (2017)

․ Experimental and modern work
․ Simplicity, a modernist / avant-garde vision 
․ Innovative and elegant at the same time
․ Disrupted the system

․ Innovative
․ Creative
․ Experimental
․ Modern

Experimental and 
modern approach

Lin (2017)
Ahmed (2017)
Persson (2016)

․ Spanish heritage, flamenco dresses, matador outfits
․ Spanish painting
․ An ardent Spanish royalist and the contrariness

․ Spanish painting
․ Spanish heritage

Hutton (2020)
Menkes (2011)
Ahme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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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발렌시아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디자인(sculptural design)’을 들 수 있

다. 기사분석에서는 특히 ‘심오한 실루엣(pronounced 
silhouettes), 여성의 신체를 모호하게 표현(obscuring 
the form of the female body), 대담한 건축적 형태

(bold architectural shapes)’ 등의 표현이 등장하며, 이
를 통해 ‘구조적(sculptural), 건축적(architectural), 실

루엣(silhouette)’ 등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발렌

시아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에 전형적인 여성

미를 강조한 디올의 뉴 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시

기에도 이러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

을 개척하였다. 기사 분석에서 색 드레스나 코쿤 코

트, 벌룬 스커트와 독특한 소매 디자인 등 대담하고 

혁신적인 실루엣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였고, 이
를 통해 구조적인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자인 작업에 나타나는 ‘실험적이고 현대적

인 시도(experimental and novel approach)’를 들 수 

있다. 그는 색 가운, 엔벨롭 드레스 등 유행과는 상관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오트 쿠

튀르 조합에서 탈퇴하는 등 패션 시스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그의 행보에 대해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작업(experimental and modern work), 아방

가르드 비전(avant-garde vision), 단순성, 모더니스트

(simplicity, modernist), 시스템을 분열시키는(disrupted 
the system)’ 등의 표현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혁신

적인(innovative), 창의적인(creative), 실험적인(expe-
rimental), 현대적인(modern)’ 등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넷째, 스페인 태생으로 그의 작품에서 내재되어 나

타나는 ‘스페인 취향(Spanish taste)’을 들 수 있다. ‘비
비드 컬러(vivid colour), 블랙 레이스(black lace), 플

라멩코 드레스(flamenco dress)’ 등에 대한 언급이 등

장하는데, 이를 통해 ‘스페인 회화(Spanish painting), 
스페인 유산(Spanish heritage)’ 등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발렌시아가는 1937년 파리로 건너가서 스

페인의 바로크 화가 벨라스케스(Velazquez)에서 영감

을 얻은 의상들로 성공적인 데뷔를 한 이래 만틸라 숄

이나 플라멩코 스타일의 드레스 등 스페인 문화를 토

대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

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는 여성의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면서도 대담하고 구조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아방가르드한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앞

서가는 새로운 실험과 창조를 즐긴 쿠튀리에임을 알 

수 있다. 

III.� Demna� Gvasalia’s� Design� for�

Balenciaga

1.�Designer�Demna�Gvasalia

뎀나 바잘리아는 1981년생으로 구소련의 조지아에

서 태어났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7년 가량을 

조지아를 떠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산권의 붕

괴 직후의 빈곤함과 서양문물의 거대한 유입을 경험

하게 된다. 20대에 독일의 뒤셀도르프로 이사하게 되

고, 이곳에서 접한 서구의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대한 

경험은 그의 디자인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산

이 되었다(Jo & Park, 2017). 국제 경제학을 전공하였

으나 패션으로 진로를 전향하여, 2002년에 세계 3대 

패션스쿨 중 하나인 벨기에 앤트워프의 왕립 예술학

교에 입학하였다(Mower, 2018). 이곳에서 그는 마르

지엘라와 드리스 반 노튼의 해체주의와 같은 벨기에

식 미학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해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

침을 얻게 된다(Amed, 2016).
졸업 후에는 앤트워프에서 남성복 디자이너로 일

을 하다가 마틴 마르지엘라가 은퇴한 메종 마르지엘

라(Maison Margiela)로 이직해 3년 반 동안 여성복 디

자이너로 경력을 쌓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발견하고, 해체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어

떻게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터득하게 된다. 
이후 루이비통 여성복으로 옮겨와 마크 제이콥스와 

두 시즌, 니콜라스 게르키에르와 두 시즌 함께 일하게 

되는데, 즉흥적이고 재미있게 일하는 마크 제이콥스

와 수십번 가봉을 통해 완벽한 핏을 찾는 니콜라스 게

르키에르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Amed, 2016). 
2014년에 뎀나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7인의 동

료들이 함께 자유롭게 프로젝트 형태로 디자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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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브랜드가 바로 ‘베트멍

(Vetements)’이다. ‘베트멍’은 프랑스어로 ‘옷’을 뜻하

는데, 일상적인 아이템과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

운 멋으로 놈코어 룩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떠올랐다. 
뎀나 바잘리아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였으며, 
그의 동생 후람 바잘리아(Guram Gvasalia)가 경영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베트멍은 

제품을 소량 생산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

키는 경영 전략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선망하는 브랜

드가 되었고, 성공적인 제품 마케팅을 이루어냈다.
베트멍은 일상적인 아이템을 주로 하면서 복식의 

구조나 디자인의 원리를 무시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Kim & Ha, 2016),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컨셉이 공

존하는 디자인으로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였다. 인체

의 비례를 무시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이나 길게 늘어

뜨린 소매, 두꺼운 굽의 투박한 운동화는 보편적인 

미의 개념을 벗어난 독특함을 주었으며(Y. E. Kim, 
2019),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

한 베트멍의 디자인 특성에 대해 Kim and Ha(2016)
는 미의 개념을 넓히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소비자

의 빠른 니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문화의 재

조합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

하였다. 한편, Cho and Kim(2019)은 베트멍의 패션에 

대해 일상의 이미지가 패션의 주제가 되게 한 선두주

자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베트멍은 실험적인 창의성과 함께 희소가

치를 내세운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

를 높이며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였다(Rhy, 2018). 
베트멍의 의상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점에 주목한 

발렌시아가 하우스는 뎀나를 주목하게 되었고 발렌시

아가를 새롭게 이끌어 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

탁하게 된다(Kering, n.d.).

2.� Analysis� of� Demna� Gvasalia’s� Balenciaga� col-

lection� �

뎀나 바잘리아는 2016 F/W 시즌부터 발렌시아의 

여성복 디자인을 총괄하였고, 2017 S/S부터 2018 S/S
까지 남성복 컬렉션을 따로 진행하였다. 2018 F/W 시
즌 이후부터는 컬렉션 비용절감과 컬렉션 현장직구의 

유용성 등의 이유로 남녀통합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

다. 여기서는 여성복, 남성복, 남녀 통합 컬렉션으로 

나누어 그가 최근까지 발렌시아가에서 디자인한 총 

12개의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살펴보았고, 이를 정리

하면 <Table 2>와 같다.

1)�Womenswear� collection

발렌시아가에서의 첫 컬렉션인 2016 F/W에서는 

라이더 재킷과 스포츠 감성의 패딩 점퍼와 오버사이즈 
푸퍼, 플로럴 드레스 등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하여 스

포티브 룩과 멀티 레이어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

타일링을 보여주었다(Fig. 5). 아우터의 경우 V존을 강

조하면서 뒤로 젖혀 입는 독특한 착장을 보여주었다. 
2017 S/S에서는 각지고 과장된 어깨의 박시 재킷

과 1980년대 글램 룩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대조배색

과 플로럴 패턴의 스키니 팬츠 등을 선보였다. 특히 

형광 컬러의 반짝이는 스타킹 부츠는 글램 감성의 신

선한 컬러 감각을 보여주었다(Fig. 6). 2017 F/W는 발

렌시아가 하우스가 추구하였던 모던한 세련미에 집중

하면서 박시 코트와 헤비 니트 등의 아이템으로 시티 

룩을 대거 선보였고, 발렌시아가의 베이비 돌 드레스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쿠튀르풍의 드레스를 선보였

다(Fig. 7). 
2018 S/S에서는 패턴의 믹스 앤 매치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유틸리티 재킷, 펜슬 스커트 등의 

아이템이 등장했으며, 특히 데님 재킷 위에 트렌치 코

트, 반팔 셔츠 위에 긴팔 셔츠를 목에 걸친 듯 마르지

엘라 풍으로 착장에 흥미요소를 준 유머러스한 감각

의 작품들과 함께 크록스와 협업한 플랫폼 슈즈와 프

린지 백이 스타일링에 독특함을 더했다. 

2)�Menswear� collection

2017 S/S에서는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미완성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 테일러링 방식을 사용한 

미니멀 코트와 슈트를 선보였다(Fig. 8). 어깨를 강조

한 박시한 라인과 대조적으로 몸매를 드러내는 피티

드 라인이 공존하였고, 바지와 부츠가 결합된 비비드 

컬러의 레깅스 부츠를 오버사이즈 재킷과 매치하여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2017 F/W에는 포멀

웨어, 아웃도어, 캐주얼 등 경계가 없는 다양한 스타

일과 아이템이 등장하였고, 로고를 활용한 패딩 점퍼, 
패딩 스카프, 후디와 청키 슈즈 등을 선보였다. 

2018 S/S에서는 피크닉을 나온 편안한 아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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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는데(Fig. 9), 오버사이즈 재

킷과 다양한 패턴 셔츠 등으로 빈티지 캐주얼과 놈코

어 룩을 선보였고, 다양한 패턴의 스트라이프 셔츠, 
배색 처리된 바지와 아노락 등으로 다양한 패턴의 믹

스 앤 매치를 보여주었다. 

3)�Overall� collection

2018 F/W는 첫 남녀 통합 컬렉션으로 바디 컨셔스 

룩부터 스노보드, 프레피, 멀티 레이어드 룩까지 다양

한 스타일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다양한 체크패턴과 

지브라, 추상 패턴 등이 사용되었고, 3D 프린팅으로 

<Table� 2>�Design analysis of Balenciaga collections by Demna Gvasalia

Color Fabric Silhouette Items Style

Womens
wear 

16 
FW

Gray, blue, red, 
black, brown, 
gold, green

Wool, cotton, 
padding, floral, stripe, 
tartan check pattern 

X, A, H
Puffa jackets, ski 
pants, padding scarf, 
floral dress

Sportive suit, 
multi-layered look, 

17 
SS

Black, ivory, 
green, sky blue, 
orange, yellow

Coating, leather, 
spandex, colorful 
print

X, boxy H
Boxy jacket, trench 
coat, parka, stocking 
boots

Power-shoulder 
look, 1980’s glam 
look 

17 
FW

Gray, camel, 
black, red, olive 
green 

Wool, leather, silk, 
floral, dot, abstract 
pattern

O, A, X
Boxy coat, heavy 
knit, pancho dress, 
couture dress

City look, 
asymmetric look

18 
SS

Lime, yellow, 
green, blue, 
orange

Chiffon, knit, coating, 
photo print, floral, 
stripe, tartan check 

Fitted X, A, 
boxy H

Utility jacket, pencil 
skirt, peplum T 
shirts, fringe bag

Mix matched, 
deconstructive 
look

Mens
wear

17 
SS

Beige, brown, 
black, red, violet, 
yellow

Wool, cotton, velvet Boxy H, 
fitted H 

Suit, shirts, jumper, 
utility jacket, vest

Minimal look, mix 
matched city look

17 
FW

Black, gray, red, 
ivory, blue, 
orange

Denim, padding, 
leather, check pattern H, X, A Puffa coat, jacket, 

hooded sweat shirts 

Formal look, 
street casual, 
norm-core look

18 
SS

Navy, brown, 
mustard, light 
blue, blue

Padding, knit, cotton, 
stripe, abstract pattern

Boxy H, A, 
X

Patterned shirt, 
oversizes jacket, 
hooded sweat shirts 

Vintage casual, 
norm-core look

Overall

18 
FW

Black, gray, red, 
lime, neon yellow

Wool, denim, leather, 
check, zebra, floral 
pattern

Boxy H, X Hooded sweat shirts, 
parka, socks boots 

Snowboard look, 
preppy, multi 
layered look

19 
SS

White, black, 
navy, red, blue

Velvet, wool, leather, 
floral, check, abstract, 
leopard pattern

X, boxy H Suit, dress, jumper, 
shirts, coat

Simple suit style, 
couture look

19 
FW

Black, red, gray, 
light blue, neon 
blue, pink

Fur, padding, wool, 
leather, plaid Boxy H, X Suit, leather coat, 

padding jumper, coat

Modern suit, city 
casual look, 
norm-core look

20 
SS

Black, red, green, 
white

Wool, jean, padding, 
gingham, abstract 
pattern 

Boxy H, X, 
fitted, A 

Suit, coat, padding, 
dress

Power dress, 
oversized look, 
bodysuit look

20 
FW

Black, red, blue, 
purple, green

Neoprene, leather, 
velvet, spandex

Boxy H, 
fitted

Suit, track suit, 
uniform

Biker suit, power 
shoulder look, 
sportiv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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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딩 처리하여 허리와 힙 라인을 강조한 재킷(Fig. 
10)과 슈퍼사이즈 쇼퍼백, 9겹 레이어드로 극단적으

로 과장된 실루엣의 아우터 등이 특징적이었다.
2019 S/S에는 심플한 슈트와 쿠튀르적 테일러링이 

돋보였는데, 3D 모델링 테크닉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

조된 어깨와 허리 라인이 특징적인 재킷과 코트, 발렌

시아가의 로고 플레이(Fig. 11)와 에펠탑을 활용한 핫

픽스 장식 등을 선보였다. 2019 F/W에서는 놈코어 룩

과 함께 모던한 파리지앵을 위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날렵한 슈트와 볼륨감 있는 아우터, 조형적인 코트 등

이 등장하였고, 어깨 라인이 인위적으로 날카롭게 솟

은 실루엣을 대거 선보였다. 
2020 S/S에는 성별과 나이가 다양한 일반인과 특

수 분장한 모델들을 내세워 파워 드레스, 패션 유니폼

을 주제로 의회의 위원 같은 심플한 슈트들을 선보였

다. 또한 놈코어 룩과 글리터링 소재의 바디 슈트 룩, 
어깨선을 심하게 올린 패딩으로 강렬한 실루엣을 보

여주었다. 2020 F/W에는 발렌시아가가 즐겨 사용한 

블랙 컬러를 테마로 길고 검은 사제복과 같은 올 블랙

의 강렬한 패션을 선보였고, 후반부에는 네오프렌 슈

트와 바이커 슈트, 트랙 슈트 등과 같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Fig. 12). 

<Fig.� 5> 2016 F/W
Reprinted from Vogue. 

(n.d.a). 
http://www.vogue.com

<Fig.� 6> 2017 S/S
Reprinted from Vogue. 

(n.d.b). 
http://www.vogue.com

<Fig.� 7> 2017 F/W
Reprinted from Vogue. 

(n.d.c). 
http://runway.vogue.co.kr

<Fig.� 8> 2017 S/S
Reprinted from Vogue. 

(n.d.d). 
http://www.vogue.com

<Fig.� 9> 2018 S/S
Reprinted from Vogue. 

(n.d.e). 
http://runway.vogue.co.kr

<Fig.� 10> 2018 F/W
Reprinted from Vogue. 

(n.d.f). 
http://www.vogue.com

<Fig.� 11> 2019 S/S
Reprinted from Vogue. 

(n.d.g). 
http://runway.vogue.co.kr

<Fig.� 12> 2020 F/W
Reprinted from Vogue. 

(n.d.h).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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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ign� characteristics� of� Demna� Gvasalia’s�

Balenciaga�

뎀나 바잘리아가 선보인 발렌시아가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큰 관심

을 두고 뎀나의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대해 평가하거

나, 뎀나와 크리스토발의 발렌시아가를 비교하였다. 
에디토리얼 기사를 중심으로 뎀나가 선보인 발렌시아

가 디자인에 대한 기사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으며, 기사 분석을 통해 뎀나의 발렌시아가 디

자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뎀나 바잘리아는 스트리트 캐주얼웨어를 과

감하게 발렌시아가에 도입하여 밀레니얼 세대들을 발

렌시아가의 의류와 소품에 열광하게 만들었고, 브랜드

를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성공적으로 리뉴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에 대해 ‘주로 캐주얼웨어

(predominantly casual wardrobe), 스트리트 웨어 전용

(appropriation of streetwear), 럭셔리 스트리트 웨어의 

선봉장(a pioneer of luxury streetwear)’등의 표현이 

나타났다. ‘럭셔리 스트리트 웨어(luxury streetwear), 
캐주얼 의류(casual wardrobe)’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

나, 최근 시대를 관통하는 캐주얼 패션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뎀나 바잘리아는 발렌시아가 컬렉션을 통해 

일상에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위주로 현

대인의 보편적인 일상을 감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리
얼리즘(realism), 실제 사람들("real" people), 동시대적

인 맥락(contemporary context), 쿠튀르적 사고방식에 

의한 유용성(utility as a series of couture attitudes)’ 
등의 표현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유용성(utility), 리
얼리즘(realism)’ 등을 주요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지
금까지 대부분의 유명 패션 하우스가 선택된 일부 소

수를 위한 디자인을 전개한데 반해, 뎀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일반인을 위한 실용적인 옷, 현실적

인 착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An evaluation of the Demna Gvasalia’s design for Balenciaga by the analysis of the articles

Key expressions by article analysis Key words Design 
characteristics Sources

․ Appropriation of streetwear, and even the 
inexpensive offerings of everyday items

․ Predominantly casual wardrobe
․ A pioneer of luxury streetwear

․ Luxury streetwear
․ Casual wardrobe

Expression of street 
sensibilities

Ahmed (2017)
Persson (2016)
Solomatina (2016)

․ Realism/ “real” people
․ Contemporary context
․ Utility as a series of couture attitudes 
․ Transforming a modern, utilitarian wardrobe

․ Realism
․ Utility 

Practical and 
utilized design

Ahmed (2017)
Givhan (2019)

․ Very sculptural/ structural silhouettes 
․ Constructed the sleeves/ ironic, bold and fresh, 

broad shoulders, inflated shoulders, obsesses 
over the shoulder line

․ Reinterpret many of Cristóbal Balenciaga’s 
structural silhouettes 

․ Sculptural
․ Reinterpret 
․ Broad shoulders

Reinterpretation of 
Structural Design

Solomatina (2016)
Givhan (2019)
Biondi (2020)

․ Deconstructionism/ deconstructed silhouettes/ 
ugly-fashion 

․ Very conceptual, different concept
․ Redefining luxury and recalibrating status

․ Deconstructed
․ Conceptual Conceptual design Givhan (2019)

Blanks (n.d.)

․ The key instigators of the ugly-fashion 
movement/ cult status and elusiveness/ 
21st-century equivalent of the “it” handbag

․ Logo use (Balenciaga-stamped staples such as 
caps and T-shirts)

․ 21st-century 
equivalent 

․ Cult status

Presentation of new 
icons

Givhan (2019)
Hargrove (2019)
Ahme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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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크리스토발이 구조적인 실루엣의 디자인을 

선보인 것과 비교하여 뎀나가 선보인 발렌시아가 디

자인에 있어 그의 구조적인 실루엣에 대한 평가가 

자주 나타났다. 과장된 어깨 라인에 대해 ‘구조적 실

루엣(structural silhouettes), 부풀려진 어깨(inflated 
shoulders), 어깨 라인에 대한 집착(obsesses over the 
shoulder line)’ 등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대해 아이러

닉하면서 대담하고 신선하다(ironic, bold and fresh)라
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구조적(sculp-
tural), 넓은 어깨(broad shoulders), 재해석(reinterpret)’ 
등의 키워드를 통해 뎀나가 크리스토발이 보여준 독

창적이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넓은 어깨를 중심으로 

구조적이고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다양하게 재해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뎀나 바잘리아는 크리스토발의 여성을 바라

보는 관점에 주목하며, 실험정신을 토대로 한 창의적

인 접근방법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감행하였다. 
그의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해체론(deconstructionism), 
해체된 실루엣(deconstructed silhouettes)’ 등의 표현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르지엘라 하우스에서의 경험

을 토대로 해체주의와 스포티즘을 결합한 디자인에 대

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패션에 대한 개념적

(conceptual)인 접근방식, 럭셔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

(redefining luxury), 지위에 대한 재측정(recalibrating 
status), 어글리 패션(ugly-fashion)’ 등의 평가를 통해 

럭셔리 패션과 정형화된 미의식에 대한 스테레오 타

입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체된(deconstructed), 개념적인(conceptual)’ 등의 키

워드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뎀나 바잘리아는 변화하는 시대 분위기와 

럭셔리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시대변화에 맞

게 브랜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선

보였다. ‘어글리 패션 트렌드의 중요한 선동자(the key 
instigators of the ugly-fashion movement), 잇 핸드백

에 상응하는 21세기 아이템(21st-century equivalent 
of the “it” handbag), 전형적인 밀레니얼 소비자를 만

족시키고 유인하는(entertain and entice a typical 
millennial consumer)’ 등의 표현에서 그가 제시한 운

동화가 브랜드 혁신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상응하는(21st-century equivalent), 컬트적 

지위(cult status)’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시대정신을 파

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아이콘을 제시하여 추

종세력을 거느린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Ⅳ.�Modern� Succession� and�

Reinterpretation� of� Balenciaga� Design�

by� Demna�Gvasalia

1.� Lux�mode� representing� the� sense�of� era

뎀나 바잘리아는 2000년대 이후 메가 트렌드로 자

리잡은 스포츠, 캐주얼 감성을 발렌시아가 하우스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스트리트, 스포츠 감성을 도입

한 럭셔리 스트리트 룩을 선보였지만, 다양한 감성이 

공존하는 최근 패션의 경향에 맞게 스트리트 룩만을 

고집하지 않고, 폭 넓은 스타일을 전개하면서 시대감

성에 입각한 럭스모드를 선도하였다. 
그는 본인의 주 장기인 스트리트 감성을 도입하여 

발렌시아가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발렌시아가 이전에 

몸 담았던 베트멍의 자유로운 스트리트 감각과 오버

사이즈 실루엣의 실용적인 스타일을 발렌시아가에 걸 

맞는 럭셔리한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후디나 스

웻셔츠, 패딩점퍼, 푸퍼 재킷(puffa jackets) 등과 같은 

데일리 아이템으로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일련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가 선보인 발렌시아가의 스타

일을 럭스 놈코어(luxe-normcore)라고도 하는데, 럭스 

놈코어란 화려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럭스와 평범한 

옷을 독특한 방식으로 착용하는 방법을 일컫는 놈코

어의 합성어로 일상에서 손쉽게 착용 가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이 깃들어 있는 디자인 특성을 보여

준다(Fig. 13).
그는 폭 넓은 컬러의 사용으로 컬러 스펙트럼을 확

대하였고, 대조, 강조배색 등 배색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형광 컬러나 과감한 패

턴의 사용, 패턴의 믹스 앤 매치와 그래피티의 활용을 

통해 강렬한 시각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편안한 오

버사이즈의 후드 티셔츠와 큰 어깨 라인의 아우터, 다
양한 스타일의 패딩 제품들을 발표하였고(Fig. 14), 비
대칭적인 형태감, 로고의 활용 등을 통해 과감하면서

도 럭셔리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럭셔리 스트리트웨어로 유명하지만, 뎀나가 

보여준 발렌시아가 컬렉션은 스트리트웨어 스타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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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컬렉션을 기

획하는 데 있어 일정한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뎀나가 보여

준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은 특정 컨셉의 표현에 치중

하기보다는 하나의 컬렉션에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

는 특성을 보인다. 몸매를 드러내는 피티드 실루엣과 

과장된 오버 사이즈의 실루엣이 한 컬렉션에서 공존

하며, 스포티브 스타일과 포멀한 정장 스타일이 함께 

제시된다. 이는 그의 성장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
비에트 연방에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유년시절 이후 

연방이 해체되면서 정보와 문화를 급속히 흡수하였

고, 다양한 것들의 조합이 그의 창의성 발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Jo & Park, 2017). 이러한 이

유로 그는 한 시즌의 컬렉션에서 성별, 인종, 나이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그는 하이패션에 스트리트 감성을 도입한 

럭셔리 스트리트웨어로 일상에서 손쉽게 착용 가능하

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이 깃들어 있는 스타일을 선

보이고 있으며, 각 시즌별 컬렉션에서 특정 컨셉에 얽

매이지 않고 폭 넓은 취향과 스타일을 아우르고 있다.

2.�Universal� sensibilities� based�on�pragmatism

뎀나 바잘리아는 문화적 격동기를 경험한 ‘포스트 

소비에트 세대’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패션으로 전향하기 이전에 경제학을 공부

하였던 그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소유하고 있

다. 보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앤드워프 패션 스쿨

에서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을 만드는 것의 중요

함을 깨달았고, 바이어의 관점에서 패션을 보는 자세

를 익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그는 발렌시아가에

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토대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보

편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그는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남녀, 

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델을 기용하며, 이들

을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보편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2019 F/W에서는 그로서리 쇼핑, 모터바

이크 출퇴근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모

습을 보여주었고(Fig. 15), 2020 S/S에서는 ID 카드를 

목에 건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었다(Fig. 16). 그는 길에서 마주치는 평

범한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

고, 이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대중

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힙스터 감성을 잘 혼합하여 일

반인이 일상에서 편히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안하고 있

다. 이처럼 그는 발렌시아가에서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

와 직결되는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 

<Fig.� 13> 2018 F/W
Reprinted from Vogue. 

(n.d.i). 
http://runway.vogue.co.kr

<Fig.� 14> 2020 F/W
Reprinted from Vogue. 

(n.d.j). 
http://runway.vogue.co.kr

<Fig.� 15>� 2019 F/W
Reprinted from Vogue. 

(n.d.k). 
http://runway.vogue.co.kr

<Fig.� 16> 2020 S/S
Reprinted from Vogue. 

(n.d.l). 
http://runway.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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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loration� of� structural� beauty� of� brand�

archive

뎀나 바잘리아는 ‘전통적 구조미에 대한 새로운 탐

구’를 통해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가 즐겨 보여주었

던 심오한 실루엣의 구조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

석하여 브랜드의 유산을 현대화하였다.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가 코쿤, 색, 엔벨롭프 드레스 등 당시의 

트렌드와 무관한 혁신적인 실루엣을 선보인 것과 같

이 뎀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롭고 대담한 실루엣

으로 전통적 구조미를 새롭게 탐구하였다.
크리스토발이 종종 몸의 뒤편에 볼륨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뎀나는 볼륨감을 인체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착용자가 당돌해 보

이거나 혹은 작고 압도되어 보이는 오버사이즈 실루

엣을 자주 발표하였다. 특히 구조적인 실루엣을 만드

는 데 있어서 어깨 라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2019 
F/W, 2020 S/S에는 어깨 라인을 들어 올린 패딩 점퍼

(Fig. 17), 2020 F/W에는 어깨 끝을 뾰족하게 올린 일

련의 시리즈를 발표하였다(Fig. 18). 그는 어깨 라인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스타일을 즐겨 선보

이면서 “어깨선이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위협적인 

실루엣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Givhan, 2019). 
그는 발렌시아 아카이브의 구조적인 디자인 특징

을 아이템의 전환, 중첩된 착장, 하이테크 기술의 도

입 등을 통해 극적인 형태감으로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템의 전환은 2016 F/W 컬렉션에서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1950년대 쿠튀르 코트를 조각품처럼 

몸을 감싸는 보머 재킷으로 재해석하여 발렌시아가의 

우아함에 스포티함을 더한 사례를 들 수 있다(Fig. 
19). 뒤로 열어젖히는 독특한 착용법으로 당당하고 자

신감 있는 현대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중
첩된 착장은 상의에 여러 겹의 볼륨감 있는 아우터를 

겹쳐 입는 9겹 레이어드 룩으로 극강의 인위적인 볼

륨감을 표현한 2018 F/W 컬렉션에서 잘 보여졌다. 셋
째,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은 2016 F/W 컬렉션에서 

3-D 바디 스캔과 프린팅을 통해 선보인 입체적인 실

루엣의 코트와 블레이저를 예로 들 수 있다. 트위드나 

울, 벨벳 등의 전통적인 소재를 경량의 폼으로 본딩하

여 처리한 이 아이템들은 허리라인을 잘록하게 표현

하면서 이어지는 선이 입체적인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만들며, 발렌시아가의 구조적인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보여주었다(Fig. 20).

4.� Deconstructive� and� conceptual� approach� to�

fashion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실험성과 현대성은 뎀나 

바잘리아에 있어 해체주의와 패션에 대한 개념적 접

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뎀나 바잘리아는 해체주의, 어
글리 패션 등을 통해 럭셔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

면서 패션에 대해 해체적,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

<Fig.� 17> 2020 S/S
Reprinted from Vogue. 

(n.d.m).  
http://runway.vogue.co.kr

<Fig.� 18> 2020 F/W
Reprinted from Vogue. 

(n.d.n).  
http://runway.vogue.co.kr

<Fig.� 19> 2016 F/W
Reprinted from Vogue. 

(n.d.o). 
http://runway.vogue.co.kr

<Fig.� 20> 2016 F/W
Reprinted from Vogue. 

(n.d.p). 
http://runway.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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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재기발랄한 액세서리와 패션소품 등을 통해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트있게 표현하고 있다. 
해체적 접근의 사례를 보면, 구조를 해체하면서 여

밈의 방법을 비대칭적으로 자유롭게 변형하거나(Fig. 
21), 극단의 사이즈나 착장방법의 유희성을 보여준 작

품들을 들 수 있다. 2018 S/S에는 마르지엘라 풍으로 

일반적인 착장 위에 또 다른 아이템을 목에 걸친 듯한 

해체주의적인 착장으로 유희적 감각을 표현하였다

(Fig. 22). 패션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의 사례로는 정

형화된 미나 럭셔리의 개념에 대한 과감한 탈피를 들 

수 있다. 2018 F/W에 발표한 9겹 레이어드의 극단적

인 확장 룩(Fig. 23)과 2019 F/W에 선보인 어깨선이 

과도하게 올라간 패딩 점퍼는 정상적인 인체 실루엣

을 왜곡하며 고정된 미의식을 깨뜨린 것이었다. 또한 

뎀나는 복식이 지닌 사회적 표현성에 주목하면서, 
2020 S/S 시즌에 과장된 광대뼈, 부푼 입술의 특수 분

장을 한 모델들로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거부하였고, 
의회에서 착장할 듯한 슈트를 부드럽고 실키한 소재,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권위를 파괴하고 누

구나 입기 편한 옷을 만들고자 하였다(Cho, 2019). 또
한 그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감성과는 거리가 먼 일

상의 소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액세서리 디자인을 

선보여 럭셔리에 대한 고정된 관습에서 벗어난 접근

법을 보여주었다. 캔 뚜껑 모양을 연결한 체인 팔찌와 

싸구려 시장 가방 같은 이케아 쇼핑백을 영감으로 만

든 빅 사이즈의 비닐 백 등을 통해 럭셔리 개념을 해

체시키는 위트를 보여주었다(Fig. 24). 

5.�Reinterpretation�of�Balenciaga�house�heritage�

and�presentation�of� new� icon

뎀나 바잘리아는 발렌시아가 하우스의 유산에 얽

매이지는 않았으나, 크리스토발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2017 S/S에는 크리스토

발의 미완성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각진 어깨 라인이 

인상적인 박시한 남성 테일러링 슈트를 선보였고, 
2017 F/W에는 크리스토발의 베이비 돌 드레스를 풍

성한 볼륨감의 심플한 드레스로 재해석하여 현란한 

형광색 스타킹 부츠와 매치하였다. 2020 S/S에는 우

아한 테일러링의 볼 가운을 레드, 블루, 블랙의 선명

한 컬러에 극도로 심플한 드레스로 표현해 현대적인 

미감을 보여주었다.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시대 사람들의 니즈와 

취향을 반영한 제품 기획력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1990년대 명품 패션하우스의 매

출과 직결되는 가방에 주목한 니콜라스 게스키에르가 

‘시티 백’으로 발렌시아가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제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뎀나 바잘리아는 21세기에 

중요하게 부각된 운동화에 주목하였고, 이를 변화된 

발렌시아가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제시하였

다. 운동화는 모델명과 디자인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 

<Fig.� 21> 2017 F/W 
Reprinted from Vogue. 

(n.d.q). 
http://runway.vogue.co.kr

<Fig.� 22> 2018 S/S 
Reprinted from Vogue. 

(n.d.r). 
http://runway.vogue.co.kr

<Fig.� 23> 2018 F/W
Reprinted from Vogue. 

(n.d.s). 
http://runway.vogue.co.kr

<Fig.� 24> 2016 F/W
Reprinted from Vogue. 

(n.d.t). 
http://runway.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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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기 좋은 아이템이며, 최근 운

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사라지는 애슬레저 트렌드로 

인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되

었기 때문이다(S. N. Kim, 2019).  
뎀나 바잘리아는 스피드 러너와 트리플 S를 연속

으로 히트시켰는데, 스피드 러너는 삭스 슈즈 형태로 

실용성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Fig. 
25), 트리플 S는 글로벌 패션 검색 플랫폼인 리스트

(Lyst)에 의하면 2018년 검색 순위 1위인 스니커즈로

(McDonald, 2018), 뎀나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는 발

렌시아가를 대중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아이템이 되었

다(Fig. 26). 특히 트리플 S는 거대하고 투박한 형태로 

인해 추악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어글리 슈즈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뎀나는 운동화가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된 시

대의 흐름을 읽고, 동시대적 감성에 맞게 브랜드를 대

표하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콘을 제시하여 브랜드의 

리뉴얼에 성공하였다. 
또한 뎀나 바잘리아는 발렌시아가의 기존 로고를 

세로로 좁게 늘이고 굵기를 추가하면서 변화시켰고, 
의류와 액세서리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였다(Fig. 27). 
로고의 리뉴얼은 디자이너가 하우스의 유산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데, 2017 F/W에는 미국 

정당의 로고를 오마주한 100주년 기념 발렌시아가 웨

이브 로고를 컬렉션에 적용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으

며, 로고를 전면에 드러낸 일련의 시리즈로 과감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2019 F/W에는 정장 

소재에 로고 플레이를 통해 로고 활용의 폭을 더욱 확

장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는 로고의 변화를 통해 

새 하우스 출범을 알리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포

티한 의상과 운동화, 액세서리 등에 로고를 활용하여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잘 접목

시켰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뎀나 바잘리아의 발

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현대적 계승과 재해석의 

내용을 크리스토발의 디자인 특성과 함께 연계시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크리스토발의 뛰어난 쿠

튀리에로서의 장인정신은 뎀나에게는 전통미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 계승되었는데, 현대적 기술이 더해진 

3D 모델링의 재킷과 코트에서 새롭게 계승되어 나타

났고, 여러 시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깨를 

강조한 과장된 실루엣과 멀티 레이어드, 극단의 실루

엣의 공존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또한 크리스토발이 

보여준 실험성과 현대성은 뎀나에게는 시대감성을 반

영한 새로운 럭스모드의 표현과 일반적인 럭셔리 패

션 브랜드의 전략과는 거리가 먼 실용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감성의 공유, 그리고 패션에 대한 해체적, 개
념적 접근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토발이 보여주었던 

스페인 취향은 뎀나의 디자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동시대적 글로벌 감성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바질리아는 발렌시아가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하고, 발
렌시아가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운동화를 제

시하여 브랜드를 새롭게 혁신하였다. 

V.� Conclusion�

오랜 쿠튀르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발렌시아가 하

우스를 고유의 개성을 지니면서도 최신 유행을 선도

<Fig.� 25> Speed sneakers
Reprinted from Balenciaga. (n.d.a). 

https://www.balenciaga.com

<Fig.� 26> Triple S trainer
Reprinted from Balenciaga. (n.d.b).  

https://www.balenciaga.com

<Fig.� 27> Everyday camera bag
Reprinted from Balenciaga. (n.d.c).  

https://www.balencia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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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브랜드로 만든 뎀나 바잘리아가 새롭게 제시하

고 있는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을 컬렉션 디자인 분석

과 에디토리얼 기사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가 아이덴티티의 현

대적 계승과 재해석을 살펴보았다. 
발렌시아가의 창시자인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는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의 소유자로 장인정신, 거장으

로서의 평가가 두드러졌고, 색 드레스, 코쿤 코트, 벌
룬 스커트 등 구조적인 디자인에 능했으며, 새로운 소

재,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엔벨로프 드레스 등과 같은 

실험적, 현대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뎀나 바잘리아가 2016 F/W부터 발렌시아가에서 

선보인 디자인은 스트리트 패션의 감성을 럭셔리 패

션에 녹여낸 것으로 발렌시아가를 젊은층들이 환호하

는 브랜드가 되게 하였다. 뎀나 바잘리아에 의한 발렌

시아가 브랜드의 현대적 계승과 재해석의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감성을 반영한 럭스 모드로, 뎀나 바잘리

아는 스트리트, 스포츠 감성을 도입한 럭셔리 스트리

트 룩을 선보였으며, 한 컬렉션에서 양극단의 실루엣

과 스타일을 함께 전개하면서 특정한 컨셉 없이 자유

롭게 폭 넓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실용주

의에 입각한 보편적 감성의 공유로, 대중의 니즈를 파

악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을 제안

하여 패션의 보편성과 일상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판

매와 직결시켰다. 셋째, 전통적 구조미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 크리스토발이 자주 보여주었던 구조적인 디

자인을 아이템의 전환, 중첩된 착장,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하였고, 특히 어깨 라인

을 과장한 대담한 스타일로 새롭게 표현하였다. 넷째, 
패션에 대한 개념적 접근으로, 크리스토발이 보여준 

실험성과 현대성의 정신을 새롭게 계승하였다. 해체

주의와 어글리 패션 등을 통하여 럭셔리에 대한 개념

을 다시 정의하고, 왜곡된 실루엣, 독특한 분장 등을 

통해 고정된 미의식을 전복시켰다. 다섯째, 새로운 아

이콘의 제시로, 캐주얼 패션의 메가 트렌드화로 운동

화가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트리플 S, 스피드 러너와 같이 기

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운동화를 브랜

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제시하여 브랜드의 

리뉴얼에 성공하였다. 
이를 발렌시아가 하우스의 정체성과 연결시켜 논

의하기 위해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특성과 

함께 살펴보면,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마스터로서

의 특징과 구조적 디자인의 특징은 뎀나 바잘리아의 

어깨를 강조한 구조적 실루엣으로 계승되었는데, 이

는 뎀나가 베트멍 시기부터 줄곧 디자인했던 스트리

트 감각의 오버 실루엣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리스토발의 실험성과 현대성은 뎀나 디자인에

서는 시대감성을 반영한 럭스모드와 실용주의에 입각

한 보편적 감성의 공유, 패션에 대한 개념적 접근방식 

등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뎀나가 새롭

게 혁신한 부분은 동시대적 감각을 토대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트리플 S와 스피드 러너

를 제시한 것이다.  
뎀나 바잘리아는 혁신적인 형태감과 실험성이라는 

<Table� 4> Modern succession and reinterpretation of Balenciaga design by Demna Gvasalia

Creative 
director Main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of Balenciaga house

Cristobal 
Balenciaga Master artisan Sculptural design Experimental and modern 

approach Spanish taste

Demna 
Gvasalia

Lux mode 
representing the 

sense of era

Universal 
sensibilities based 

on pragmatism

Exploration of 
structural beauty of 

brand archive

Deconstructive and 
conceptual approach 

to fashion

Reinterpretation of 
Balenciaga‘s 
heritage and 

presentation of new 
icon

－ 199 －



48 뎀나 바잘리아에 의한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현대적 계승과 재해석 복식문화연구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변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새로운 패션스타일과 시그니처 아이템의 제시

로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

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하우스의 창

시자인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독창적인 사고방식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근법을 이어 받았고, 이를 동

시대적인 스트리트 감성과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재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컬렉션 분석과 에디토리얼 기사 분석을 

토대로 뎀나 바잘리아가 보여준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계승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기존 발렌시아가 고객층이 
디자인 혁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대한 측면은 다

루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브

랜드의 헤리티지를 현대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이를 

동시대적 감성으로 표현한 뎀나 바잘리아의 발렌시아

가 디자인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동시대적 해석과 적

용의 기획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Ahmed, O. (2017, May 18). The hidden links between 
Cristóbal Balenciaga and Demna Gvasalia. Busi-
ness of Fashion.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intelli
gence/demna-gvasalia-balenciaga-cristobal-hidden
-links

Amed, I. (2016, February 5). Demna Gvasalia reveals 
Vetements’ plan to disrupt the fashion system. 
Business of Fashion.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 
intelligence/demna-gvasalia-reveals-vetements-pla
n-to-disrupt-the-fashion-system 

Balenciaga. (n.d.a). Speed sneakers. Retrieved Decem-
ber 3, 2020, from https://www.balenciaga.com/ 
Item/Index?cod10=11603778vm&siteCode=BAL
ENCIAGA_KR

Balenciaga. (n.d.b). Triple S trainer. Retrieved De-
cember 20, 2020, from https://www.balenciaga. 
com/kr/triple-s-shoes_cod11534885nb.html#/Sear
ch/Index

Balenciaga. (n.d.c). Everyday camera bag. Retrieved 

December 3, 2020, from https://www.balenciaga. 
com/Item/Index?cod10=45381462fn&siteCode=B
ALENCIAGA_KR

Biondi, A. (2020, January 20). Why Balenciaga sees 
opportunity in couture. Vogue Business.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voguebusiness. 
com/fashion/balenciaga-return-couture-demna-gva
salia

Blanks, T. (n.d.). What would Cristobal Balenciaga 
make of what Demna Gvasalia has made of 
Cristobal Balenciaga? Re-edition Magazine. Re-
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reedit 
ionmagazine.com/latest/timblanksdemnagvasalia

Cho, H. A., & Kim, Y. I. (2019). Expressive cha-
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hyperrealism art 
and fashion -Focused on Duane Hanson and 
Vetêments-. Journal of Fashion Design, 19(3), 
55-72. doi:10.18652/2019.19.3.4

Cho, Y. J. (2019, September 30). “Balenciaga 2020 
SS collection talks of clothing and society”. 
Hypebeast. Retrieved December 20, 2020, from 
https://hypebeast.kr/2019/9/balenciaga-spring-sum
mer-2020-collection-runway-show-paris-fashion-
week  

Givhan, R. (2019, April 24). Balenciaga’s Demna 
Gvasalia is changing what we consider fashion. 
The Telegraph. Retrieved June 20, 2020, from 
https://www.thetelegraph.com/lifestyle/article/Bale
nciaga-s-Demna-Gvasalia-is-changing-what-we-13
791553.php

Golbin, P. (2006). Balenciaga Paris. London: Thames 
& Hudson.

Gu, H. N. (2016). Love and war of fashion house 
and creative director. Fashion Seoul. Retrieved 
June 3, 2020, https://www.fashionseoul.com/1145 
34/amp

Hargrove, C. (2019, February 27). Balenciaga’s Demna 
Gvasalia: I didn't start appropriation. Refinery 29.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 
refinery29.com/en-us/2019/02/225425/demna-gva
salia-balenciaga-vetements-designer-appropriation

－ 200 －



Vol. 29, No. 2 김지영․안효선 49

-interview
Her, Y. S., & Chun, J. H. (2017). Analysis on maga-

zine advertisements of fashion brands which 
replaced creative directors -Focused on ‘Saint 
Laurent’, ‘Louis Vuitton’, and ‘Gucci’.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5), 547-558. doi: 
10.5805/SFTI.2017.19.5.547

Hutton, B. (2020, January 20). Balenciaga is returning 
to haute couture. Anothermagazine.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s://www.anothermag. 
com/fashion-beauty/12189/balenciaga-will-return-t
o-haute-couture-half-a-century-after-cristobal

Jo, E. A., & Park, J. H. (2017). Influences of post- 
Soviet in fashion designer Demna Gvasalia`s 
works. Journal of Fashion Design, 17(1), 137- 
153. doi:10.18652/2017.17.1.9

Kering. (n.d.). “Demna Gvasalia”.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kering.com/en/houses/co 
uture-and-leather-goods/balenciaga/demna-gvasali
a/

Kim, K. S., & Park, J. H. (2014). Taste of Spain in 
designs by Cristobal Balenciag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2), 1-19.

Kim, S. E., & Ha, J. S. (2016).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Vetments, Marques＇Almeida, Jacquem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129-150. doi:10.18652/2016.16.4.8

Kim, S. N. (2019). The value of the Balenciaga 
inherited by experimental spirit. Opinion News. 
Retrieved June 20, 2020, from http://www. 
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
25676 

Kim, S. Y. (2007).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Balenciaga designed by Nicolas Ghesquie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5), 
45-57. doi:10.18208/ksdc.2016.22.3.67

Kim, Y. E. (2019, June 4). The reason why fashion 
industry risks its life on sneakers. Hankyung-
business.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1&oid=050&aid=0000050553
Kwak, H. Y. (2009).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of Balenciag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in, A. (2017, May 25). Balenciaga: Shaping fashion  
-From Cristóbal Balenciaga to Demna Gvasalia. 
Anniversary Magazine.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anniversary-magazine.com/all/ 
balenciaga-shaping-fashion-from-cristobal-balenci
aga-to-demna-gvasalia

McDonald, S. (2018, December 13). The Balenciaga 
triple S is 2018’s hottest sneaker, according to 
Lyst. Footwear News. Retrieved June 20, 2020, 
from https://footwearnews.com/2018/focus/sneak 
ers/hottest-sneaker-2018-balenciaga-triple-s-12027
17422/

Menkes, S. (2011, September 29). Breaking news at 
Balenciaga. New York Times.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nytimes.com/2011/09/30/ 
fashion/30iht-rstyle30.html

Miller, L. E. (2007). Balenciaga Paris. London: V & 
A Publication.

Moat, H. (n.d.). Nicolas Ghesquière: A Balenciaga 
legacy. Farfetch. Retrieved June 20, 2020, from 
https://www.farfetch.com/uk/editorial/nicolas-ghes
quiere-a-balenciaga-legacy.aspx

Mower, S. (2018, October 12). Demna Gvasalia. 
Vogue Korea.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www.vogue.co.kr/2018/10/12/%EB%8E%80
%EB%82%98-%EB%B0%94%EC%9E%98%EB
%A6%AC%EC%95%84/ 

Persson, L. (2016, March 5). Cristóbal Balenciaga 
and Demna Gvasalia have more in common than 
you think. Vogue. Retrie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vogue.com/article/designers-cristobal
-balenciaga-demna-gvasalia-similarities

Rhy, H. (2018, August 21). 류현의 패션디자이너 스

토리, 뎀나 바잘리아 [Fashion designer story of 
Rhy Hyun, Demna Gvasalia]. Yeongnamilbo. 
Retrieved Jun 1, 2020, from https://m.yeongnam. 
com/view.php?key=20180921.010400751560001 

－ 201 －



50 뎀나 바잘리아에 의한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현대적 계승과 재해석 복식문화연구

Solomatina, I. (2016, November 30). Why is Demna 
such a hit at Balenciaga. Sleekmagazine. Retrie-
ved June 20, 2020, from https://www.sleek-mag. 
com/article/balenciaga-demna-gvasalia/

Sunnucks, J. (2017, May 26). Breaking down Balen-
ciaga, era by influential era. Dazeddigital. Retrie-
ved July 20, 2020, from https://www.dazeddigital. 
com/fashion/article/36080/1/balenciaga-designers-
nicolas-ghesquiere-alexander-wang-demna-gvasalia

V & A Museum. (2017, May 27). Learning from ‘the 
master’: Balenciaga revealed. Retrieved May 6, 
2020,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6q 
YEUlq7wLI

V & A. (n.d.). Introducing Cristóbal Balenciaga. V & 
A online.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s:// 
www.vam.ac.uk/articles/introducing-cristobal-bale
nciaga

Vogue. (n.d.a). Balenciaga 2016 F/W collection. Re-
trieved March 2, 2021, from https://www.vogue. 
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balen
ciaga/slideshow/collection#9 

Vogue. (n.d.b). Balenciaga 2017 S/S collection. Re-
trieved March 2, 2021, from https://www.vogue. 
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bal
enciaga/slideshow/collection#21

Vogue. (n.d.c). Balenciaga 2017 F/W collection. Re-
trieved March 2, 2021, from http://runway.vogue. 
co.kr/2017/03/06/fall-2017-balenciaga/#0:42 

Vogue. (n.d.d). Balenciaga 2017 S/S menswear col-
lection. Retrieved March 2, 2021, from https:// 
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mens
wear/balenciaga/slideshow/collection 

Vogue. (n.d.e). Balenciaga 2018 S/S menswear col-
lection. Retrieved March 2, 2021, from http:// 
runway.vogue.co.kr/2017/06/22/menswear-spring-
2018-balenciaga/#0:18 

Vogue. (n.d.f). Balenciaga 2018 F/W collection. Ret-
rieved March 2, 2021, from https://www.vogue. 
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balen
ciaga/slideshow/collection#15  

Vogue. (n.d.g). Balenciaga 2019 S/S collection. Ret-

rieved March 2, 2021, from http://runway.vogue. 
co.kr/2018/10/11/ready-to-wear-2019-ss-balenciag
a/#0:75 

Vogue. (n.d.h). Balenciaga 2020 F/W menswear col-
lection. Retrieved March 2, 2021, from https:// 
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menswe
ar/balenciaga/slideshow/collection#52 

Vogue. (n.d.i). Balenciaga 2018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7, 2020, from http://runway.vogue.co. 
kr/2018/03/04/ready-to-wear-2018-fw-balenciaga/
#0:54 

Vogue. (n.d.j). Balenciaga 2020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7, 2020, from http://runway.vogue.co. 
kr/2020/03/10/ready-to-wear-2020-fw-balenciaga/
#0:73 

Vogue. (n.d.k). Balenciaga 2019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7, 2020, from http://runway.vogue.co. 
kr/2019/03/28/ready-to-wear-2019-fw-balenciaga-
2/#0:22 

Vogue. (n.d.l). Balenciaga 2020 S/S collection. Ret-
rieved July 7, 2020, from http://runway.vogue.co. 
kr/2019/09/30/spring-2020-ready-to-wear-balencia
ga/#0:0 

Vogue. (n.d.m). Balenciaga 2020 S/S collection. Ret-
rieved December 20, 2020, from http://runway. 
vogue.co.kr/2019/09/30/spring-2020-ready-to-wea
r-balenciaga/#0:51

Vogue. (n.d.n). Balenciaga 2020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20, 2020, from http://runway.vogue. 
co.kr/2020/03/10/ready-to-wear-2020-fw-balencia
ga/#0:66 

Vogue. (n.d.o). Balenciaga 2016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5, 2020, from http://runway.vogue.co. 
kr/2016/03/07/ready-to-wear-2016-fall-balenciaga-
collection-2/#0:13 

Vogue. (n.d.p). Balenciaga 2016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20, 2020, from http://runway.vogue. 
co.kr/2016/03/07/ready-to-wear-2016-fall-balencia
ga-collection-2/#0:0 

Vogue. (n.d.q). Balenciaga 2017 F/W collection. Ret-
rieved December 20, 2020, from http://runway. 

－ 202 －



Vol. 29, No. 2 김지영․안효선 51

vogue.co.kr/2017/03/06/fall-2017-balenciaga/#0:20 
Vogue. (n.d.r). Balenciaga 2018 S/S collection. Ret-

rieved December 20, 2020, from http://runway. 
vogue.co.kr/2017/10/02/spring-2018-balenciaga/#
0:26 

Vogue. (n.d.s). Balenciaga 2018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20, 2020, from http://runway.vogue. 

co.kr/2018/03/04/ready-to-wear-2018-fw-balencia
ga/#0:71

Vogue. (n.d.t). Balenciaga 2016 F/W collection. Ret-
rieved July 20, 2020, from http://runway.vogue. 
co.kr/2016/03/07/ready-to-wear-2016-fall-balencia
ga-collection-2/#0:43 

－ 203 －


